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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

-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문학, 미술분야 입주작가 모집 접수 -

<문화예술창작촌 입주작가 모집 포스터>

○ 2025년도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고래문화재단 운영)은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 울산광역시남구문화예술창작촌(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 장생포 

아트스테이)은 문학, 미술분야의 레지던시 사업과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가와 시민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문학분야 

21명, 시각분야 3명의 작가에게 공간과 창작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문화예술창작촌엔 70여명의 예술가가 거쳐갔다.

○ 미술 분야는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에서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미디어 등 국내·외 예술가 3명에게 9개월간 지원하고, 문학 분야는 장생포 



아트스테이에서 시, 소설, 아동문학, 희곡, 수필 등 작가 14명에게 7월부터 

3개월씩 지원한다. 장생포의 고래잡이 시절 고래잡이들의 숙소였던 

‘신진여인숙’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아트스테이는 건물 구조보강 등의 

공사를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입주시킬 예정이다.

○ 21년 입주했던 작가 임택수는 장편 <김섬과 박해람>으로 작년 24년 1월 

세계문학상을 수상하여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생포문화창고와 더불어 장생포가 소설 속에 등장한다. 레지던시 출신 

작가들의 작품집에 작년만도 5권이 출간되었다. 성과가 점점 늘고 있어 울산 

남구가 1차 콘텐츠인 문학 속에 빛나고 있다. 차후 2차 3차 콘텐츠에 울산 

남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적 고전 <모비딕>의 고래잡이 숙소가 

‘물보라여인숙’이었다면 울산은 ‘신진여인숙’이었다. 문학인들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과거 고래잡이가 고래를 꿈꾸던 장소이다. 이곳에서 많은 작가가 

‘고래꿈’을 꾸고 있다. 새로운 작가의 참여를 기다린다.

○ 추후 서류 검토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예술가는 작업실이 제공된다. 또한 입주기간 창작지원금, 워크숍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작가 모집은 오는 2월 12일 수요일 17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류는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www.uwcf.or.kr/namguar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문의]

 - 전시기획팀: 052-226-0017

 - 접수메일: 052namguart@gmail.com

 -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www.uwcf.or.kr/namguart)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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